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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까요?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해봅시다. 
 

‘복음’에 대해 한 문장으로 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목원들의 생각을 다 듣고 난 후, 목자가 결론을 내려 주지 마시고, 

“2 번 질문에 그에 대한 답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자연스럽게 2 번 질문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번 질문은 2,3 번 핵심 질문으로 가기 위한 ‘도움닫기’ 와도 같습니다.  

1 번 질문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고 2 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밑줄 

부분 참고) 당시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을까요? 
 

첫번째 페이지의 밑줄 부분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 일만에 살아나셨다’ 

밑줄의 내용들은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복음에 대해 잘 정리된 아래의 말씀을 목원들과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3-4) 

유대교는 ‘할례’와 ‘율법준수’를 구원에 이르는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무할례자이며 율법을 준수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할례’와 ‘율법준수’와 같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3. 토론의 마무리를 야고보가 내립니다.(13-21 절) 그가 내린 두가지 

결론은 무엇이었고, 이 결론의 결정권자는 누구였습니까? 
 

토론에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 바나바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간증을 

토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구약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 

토론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신앙 경험이나 간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직 ‘말씀’으로 검증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두가지 결론을 내립니다.(19-20 절) 

①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전통(할례, 율법준수)를 강요하지 말자 

② 행위가 구원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 

② 다운 삶을 살아가자는 당부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성령님에 의해 내려진 

결정’ 이라는 것입니다.(28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결정’ 이 옳은 결정입니다.  

목원들이 토론이 마무리된 결정 두가지와 그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오늘은 유대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해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해 새롭게 

정립(생각)해 보게 된 부분이 있다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할례와 율법준수를 중요시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의 격렬한 토론을 통해 그들이 갖고 

있던 ‘복음이 재정립’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목원들의 마음속에도 <기존에 갖고 있던 복음>과,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복음> 에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